
14px 22px 인쇄하기 취소

한국정부회계학회 창립 20주년 기념식
파이낸셜뉴스 입력 :2022.12.13 08:24 수정 : 2022.12.13 08:47
공인회계사회·정도진 교수 등 정부회계인상 수상

 발생주의 정부회계의 성과와 혁신 주제 학술대회

한국정부회계학회는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동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. 성

시경 단국대 교수, 정도진 중앙대 교수, 김철희 한국공인회계사회 책임연구위원, 이상열 한국경제신문 증권

부장, 김태동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, 이달곤 국회의원, 윤성식 고려대 명예교수, 장동욱 지방재정공제회 이

사, 박성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, 강인재 재정성과연구원장(왼쪽부터)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 한국

정부회계학회 제공

         

         
 

      

       

             

             

          

             

        
 

            

              

           

한국정부회계학회(회장 김태동 차의과학대 교수)는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'발생주의 정부회계의 성과

와 혁신'을 주제로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동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.

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, 한국공인회계사회,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, 한국경제신문,

윤성식 고려대 명예교수, 정도진 중앙대 교수가 정부회계인상을 수상했다.

이어진 학술대회 첫번째 주제인 '정부회계의 성과와 비전' 세션에서 김완희 가천대 교수는 “목적에 맞는 맞

춤형 정보 산출, 회계실체의 범위 확대, 회계정보의 범위 확대, 전문기구와 연구기능의 협업 강화, 국제협력

의 실질적 강화” 신유호 지방재정공제회 부장은 “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무회계정보의 연계성 기여, 발생주

의 회계 원가정보의 활용확대, 지방재정통계 산출 결산 데이터 정보의 신뢰성 제고, 지방회계 교육강화, 지

방회계·재정 발전연구와 학계 및 실무전문가 네트워크 강화”를 주장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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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정수 씨엔에프시스템 사장은 “재정데이터 생태계가 원활하게 구현되기 위한 정부 및 공공부문 간의 
데이터 연계·통합 강화, 중앙 및 지방정부 그리고 각 공공기관 간 예산·회계업무 프로세스 및 데이터의 
표준화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체계 구축,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시 재정회계전문가들의 참여, 재무회계 
정보와 국유재산, 공유재산 등의 자산관리시스템과의 연계 및 기준 통일, 공공기관 산출 재정정보 공
유”를 강조했다.

두번째 주제인 “국민중심 국가결산체계의 모색” 세션에서 정도진 중앙대 교수는 “국가재정에 대한 높은 국

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국민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‘국민중심 결산보고서’로 고도화하고,

국민중심 국가결산체계의 중장기 과제로 예산과 재정예측과의 연계성, 적시성,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”를 주

장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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